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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혈연골수기증과이식
기증자 / 육군 북진선봉부대 대위 이 동 철

나는 지금 육군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
는 부대에서 포대장 직책을 수행하고
있다. 각종 교육훈련·검열 등 부대의
바쁜 생활 속에서도 병사들과 함께 직
접 몸으로 뛰고 같이 행동하면서 군생
활의 보람과 기쁨을 찾아가고 있다. 이
런 바쁜 생활 속에서 기억의 저편으로
사라져가는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
다. 그것은 며칠 전 한국골수은행협회
관계자로부터지난날나의골수를기증
받은 수혜자가 건강을 회복, 정상적으
로 생활하고 있다는 한 통의 전화 때문
이다. 
백혈병 환자가 골수 기증을 받더라도
2∼3년 정도가 지나야 정상적인 신체
활동이 보장된다는 말을 기증 전 담당
의사에게 들었는데 그 수혜자가 벌써
건강을 회복해 새 생활을 하고 있다는
소식은반가운일이아닐수없었다.
나는 건강한 신체조건으로 누군가의
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

으로 골수 기증을 결심했다. 그러던 중
나와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백
혈병으로고생하고있다는소식을접한
뒤정밀검사와수혈을거쳐골수기증을
했다.
골수기증(채취)은 준비과정에 비해 3
일간의 입원으로 쉽게 끝났다. 입원기
간 중 내가 한 일이라고는 수술대 위에
서 1시간 가량 마취상태로 있었다는 것
뿐…. 이런 작은 실천이 꺼져가는 생명
을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
얼마나대견스럽고기쁜일인지모르겠
다.
혹시 후유증 때문에 골수기증을 망설
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
말하고싶다.
“새 삶을 갈망하는 백혈병 환자들이
유전자형이 맞는 기증자를 찾지 못해
고통속에죽어가고있으며우리의작은
관심과 희생으로 그 죽어가는 생명의
등불을밝힐수있다”고말이다.
병사들 앞에서 입버릇처럼 말하는‘나
보다 더 큰 나 우리를 먼저 생각하라’
는 것.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 자
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주변을
살피는마음으로더욱노력할것이다.
아직도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11
월에 만난 수혜자가 더욱 건강하기를
진심으로기원한다.

1111월월에에 만만난난‘‘또또하하나나의의 나나’’


